하나님이 보시기에              삿 2:16~23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요. 오늘 본문이 수록된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일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악의 길로 빠집니다. 이에 하나님은 주변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서도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은 다시 다른 신들을 음행 하듯이 섬기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정절을 지키며 살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딱서니 없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사울왕을 거쳐 다윗왕은 천년 후에 오는 메시야의 예표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여 세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세속화가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떠오른 우상이 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중요한 사람과 대화 중에도 전화벨이 울리면 받습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도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기어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0년 남짓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은 남아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부디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사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구원을 위한 사사가 되십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모든 생각을 그분의 뜻에 맞출 때 밝은 장래가 보장됩니다. 다같이! 20-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을 입증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 놓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직 현실만 바라볼 뿐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예견을 전혀 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러한 육체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영이 죽고 그 심령이 딱딱해져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환자에게 수술칼을 들고 환부를 째고 도려내는 의사를 보고 그것을 잔인한 행위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의사는 환자를 수술할 때 아주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사의 메스처럼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환부를 도려내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실까요?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로 회개하게 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